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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이가 과연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사소한 

행동이나 말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. 최근에는 SNS

가 보편화 되면서 텍스트로 감정을 나누는 일이 많아져 

이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기도 한다.

‘인사이트’가 문자 대화로 상대의 감정을 유추할 수 

있는 연락 습관을 소개했다. 

1. 카톡 시간대

혹시 썸남, 썸녀에게 주로 언제 연락을 하는가? 보통 호

감이 있는 상대에게는 어중간한 오후 시간대보다는 늦

은 저녁이나 밤 시간대에 연락한다.

또 이른 아침에도 이른바‘모닝 카톡’을 보낸다고 한

다.“잘 잤어?”,“일어났어?”라는 짧은 메시지 속에는 

‘네 생각을 하고 있다”는 감정을 담고 있다.

하루의 시작과 마무리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있다면, 

그 사람은 당신에게 호감이 있을 확률이 높다.

2. 답장 간격 

연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

답장 속도이다. 그런데 실시간으로 많은 메시지를 주고

받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. 답장은 상대가 보내오는 

메시지의 간격이 얼마나 일정한 지에 주목해야 한다. 특

별한 일이 없는데도 어느 날은 빠른 답장으로 비행기를 

태우더니, 어느 날은 잠수라도 타버린 듯 묵묵부답인 답

장에 애를 태우곤 한다.

바쁘고 정신 없는 와중에도 호감이 있는 상대라면 메

시지를 기다리면서 틈틈이 답장을 보내올 것이다. 반면 

그다지 호감이 없는 상대가 메시지를 보내온다면 알림

창을 확인하고도 그냥 넘겨버릴 확률이 높다.

3. 이모티콘 사용 빈도

당신의 썸남, 썸녀가 보내온 메시지에서 이모티콘을 자

주 발견할 수 있는가? 그렇다면 당신에게 호감이 있을 

확률이 높다. 문자로만 감정을 드러내다 보면 자신의 감

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표정을 드러낼 수 있

는 이모티콘을 사용하게 된다.

단, 대답 대신 이모티콘만 보내는 것은 예외다. 

같은 의미로 사진을 보내오는 것 역시 호감의 표시이

다. 글보다는 이미지가 주는 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

상대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거나 호감을 사려면 적절한 

사진을 보내는 것도 좋겠다.

4. 카톡 내용

호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단서는 메시

지 내용이다. 그렇다면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는 어떤 내

용을 주로 말하는지 생각해보자.

상대가 뭐 하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물론 상대가 묻지

도 않은 자신의 상태를 늘어놓곤 한다. 특히“밥 먹었

어?”혹은“나 지금 밥 먹고 있어.”등‘밥’관련된 이야

기를 많이 한다. 이는 혹시 밥 때를 놓친 건 아닌지, 또 

맛있는 거 먹는 동안 같이 먹으면 좋겠다는 호감의 표

시이다.

만약‘썸’에서 확신을 얻었다면 이제는 연인으로 발

전해 평범한 일상을 함께하며 특별한 나날을 보내보자.

썸 탈 때 관심 있는 이성한테만 보이는 ‘카톡 습관’ 

정신건강의학과에 온 이들 대부분은 우울증이

라는 진단이 나와도‘나는 우울증이 아니’라고 

대답한다. 이때 말을 바꿔‘당신은 매우 예민한

가’라고 물으면 그들은‘맞다, 나는 예민한 편이

다’라며 수긍한다. 더욱이 자기 분야에서 뛰어

난 성과와 사회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 가운데 다

수가‘나는 매우 예민한 편’임을 인정한다. 저자

는 바로 이 때문에 <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

책>을 썼다. (출판사 서평 중에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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